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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88년을 교회음악의 도약의 해로

— 70년전으로 되돌아가자 —

나  운  영

   남: 한봉호, 나원정, 이상준, 김인식, 박희병, 홍석후, 김경환, 오긍선, 김형준, 한길호, 장지영, 백선규, 유전, 홍영후

   여: 시히명, 장은경, 김에스더, 이노이스, 김진애, 권준애

   위의 20인은 새문안교회의 1917년도 집사명단이다.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면 김인식 ・ 이상준 ・ 김형준 ・ 홍

영후의 이름이 특히 돋보인다.

   김인식・이상준・김형준은 우리나라 양약 수입기의 3대 공로자이고, 홍영후는 홍난파의 본명으로서 양악의 대

선구자이다. 그런데 김인식(1885~1962)은  『영산회상 양금보』를, 이상준(1884~194 )은  『조선속곡집』을 출

판했으며, 김형준(1884~ ? )은 국악중의 <가곡>의 출판을 계획하던 중 6・25 때에 납치되었으니 그 당시 소위 

양악계의 3거인이 국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. 아울러 홍난파(1898~1941)는  

『조선정악보  3편』을 1917년에 출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결국 이 네 분은 국악에도 일가견을 가진 양악인

이었던 것이 분명하다.

   이처럼 새삼 위의 명단을 들추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. 즉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지도자가 모두 한 교

회의 집사였다는 점이다. 다시 말해서 이 네 분이 교회를 지성껏 받들었기 때문에 교회음악이 발전했고 또한 교

회가 크게 부흥한 것이다.

  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? 교회성가대는 사회 ・ 학교의 합창단 보다 날로 날로 수준이 뒤져만 가고 있

고, 교회 안에서는 음악 대가를 별로 볼 수조차 없다. 왜냐하면 대가들은 이미 교회를 졸업(?)해 버린 지 오래이

기 때문이다.

 
   '88년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음악계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. 그리하여 1917년도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

그 맥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.

1. 우리 교회는 국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.

2 우리 교회는 양악 일변도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. 

3. <선 토착화, 후 현대화>로 우리 교회음악을 창조하자.

4. 교회 음악은 음악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.

5. 교회음악의 발전 없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.

   이 해를 교회음악 도약의 해로 정하고 교회음악 부흥의 제2기를 향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.

<계간 교회음악, 1988. 봄호 〉


